
  



  



실험 제목  야광 팔찌 실험 원리  케미컬라이트의 개념 파악
실험 시간  40분 실험 분야  화학 실험 방법  개별 실험 
세트구성물 유기산화제, 디페닐옥살레이트, 유리관, 비닐튜브, 팔찌 연결관, 유리구슬, 양초
교사준비물  글루건 학생준비물  일회용 비닐장갑

실험 결과  야광팔찌를 만들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가져가지 않도록 하시고 가져가더라도 파손하여 용액이 흘러나오지 않게 충분한 지도를 하십시오)

실험팁

 TIP 1. 실험 후 비닐관 속의 용액이나, 깨진 유리관은 위험하니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먹거나, 피부나 눈에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TIP 2.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들이 눈, 입,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주사기의 바늘도 주의하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 보안경 착용
 TIP 3. 글루건은 뜨거우므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TIP 4. 비닐튜브 끝에 유리구슬을 넣을 때는 힘을 주어 조금 깊숙이 밀어 넣어야 밀봉이 됩니다.
 TIP 5. 실험 후 비닐튜브 속의 물질을 꺼내어 장난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되도록 부

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직접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튜브 속의 깨진 유리관과 시약은 
위험합니다.)

■ 교사용 실험 자료 ■

 대부분의 빛은 열과 함께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열이 나지 않는 빛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기가오리나 반딧불이의 빛, 야광낚시찌 등 

1. 비닐 튜브속 유리관을 꺾어 흔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닐튜브의 유기산화제와 유리관의 디페닐옥살레이트가 섞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섞어두면 발광이 약 2~3시간 지난 후 사라지므로 필요할 때 꺾어서 사용합니다.

2. 야광으로 멋지게 빛이 나는 것을 관찰하였나요? 이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빛은 나지만 열이 나지 않는 냉광 즉 화학발광입니다.

[케미컬라이트의 원리와 구조]
케미칼라이트는 20여년 전에 NASA에서 우주선의 보조비상조명을 목적으로, 반디불이(Luciola cruciata)의 생물발광을 모델로 
하여 연구,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빛을 발산하도록 고안된 화학발광을 응용한 제품이다. 형광성중간물질
(intermediate)과 반응촉매(cataiyst)의 형광성 분자가 만나면 빛을 발광하는 원리를 이용, 중간물질을 밀폐된 유리관에 넣고, 
이 앰플관을 플라스틱튜브에 반응액과 함께 충진해서 밀폐시킨 구조이다. 사용시에는 플라스틱튜브를 가볍게 구부려서 꺾으면 
속에 있는 유리관이 파열되면서 두 화학물질이 반응하여 빛을 발산하게 되는 화학발광이므로 발열이 없는 냉광으로 실온에서 
지속적으로 발광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군사작전용, 비상조명용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제 우리나라에서는 콘서
트, 나이트 클럽 등에서 이벤트 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일반 케미컬라이트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LED 야광봉(수은 건전지 사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제공되고 있다.
화학발광 [ 化學發光 , chemical luminescence ]   
화학반응에 수반하여 생기는 발광. 화학루미네선스라고도 한다.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화학반응
에 관여하는 물질이 들떠 발광하거나, 들뜬분자 또는 들뜬원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다른 분자나 원자에 충돌하여 이것을 들
뜨게 하여 발광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대부분 열을 수반하지 않는 냉광(冷光)으로 광화학 반응의 역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으
며, 형광과도 비슷하다. 
1670년 G.브란트가 노란인[黃燐]이 공기 중 어두운 곳에서 미약하게 청록색으로 발광하는 것을 보고 밝혀내었다. 그 이후 염
화나트륨 수용액에 격심하게 염화수소를 통과시키거나, 기체 암모니아에 염화수소를 반응시킬 때, 피로갈롤과 포름알데히드의 
혼합 알칼리 용액을 과산화수소로 산화시키는 경우 등 많은 화학발광이 발견되었다. 또 유기화합물 중, 루미놀의 강알칼리성 
용액을 과산화수소·과산화황산염·헥사시아노철(Ⅲ)산칼륨 등으로 산화시키면 낮에도 보일 정도로 강한 청자색 빛 발광이 나타
난다. 이 중 과산화수소인 경우는 약하지만 오래 계속되는 발광이 나타나며, 특히 헤민·카탈라아제 등 구리나 철을 함유하는 
착화합물(錯化合物)에 의하여 촉진된다. 이들의 발광은 생체 내 산화·환원이나 생물발광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